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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참여 경험을 알아보고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G시 아동발달재활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지, 언어, 미술 치료사로, 총 5명의 치료사가 참여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에게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집단미술치료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의 집단미술치료 참여 경험은 ‘감정의 정화’, ‘새로운 발견’, ‘격려와 위로’, ‘긴밀한 관
계 맺음’ 의 총 4개 범주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면서 감정 정화를 경험하고 나와
동료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집단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융합적 관점에서 미술치료를 적용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치료사, 집단미술치료, 현상학적 연구,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meanings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a group art therapy. The 5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composed 
of cognitive, language and art therapists working at children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center in G 
city. The group art therapy was provided to participants from October to December, 2018.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from January to February, 2019.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by Colaizzi(1978). As a result, four categories were derived: 
"Purification of emotions", "New discovery", "Encouragement and comfort", and "Close relationship". In 
conclusion, therapists participating in a group art therapy experienced purification of emotions and 
newly discovered about themselves and colleagues. And through encouraging and comforting in the 
group, they became closer. These results may serve as basic data on using art therapy for giving 
psychological support to therapists who provid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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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국내의 장애아동 재활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발달재활서
비스는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을 대상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1].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은 언어, 청각, 미
술, 음악, 놀이, 운동 등이며, 부모상담을 포함하여 회당 
50분을 원칙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설기관 등을 통해 
제공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2007년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개편으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장애인복지관
에서만 제공하였던 장애아동 대상의 치료, 교육, 발달서
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공급기관을 통해 바우처 카
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
은 치료 대상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미술치료, 음
악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 바우처 사업수행기
관의 과도한 경쟁과 교사(치료사)의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의 문제는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
애아동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2].  

2019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아
동의 인구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장애아동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을 기준으로, 18
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수는 72,618명으로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55,702명
(76.7%)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아동을 
위한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 기관의 중요성에 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처
우 개선은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4]에
서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는 급여 적정성과 급여 결정 방
법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근무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며, 복리후생지원으로 장기근속 제도를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한 방법으로 제기 되었다[5]. 더불어 치료지
원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치료사에 대
한 행정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사의 전문
영역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심리적인 부분의 안정이나 분석이 필요함이 보고되었
다[6,7].

언어치료사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의 주 요인은 치료 
외 업무를 비롯하여 보호자·동료·대상자와의 갈등으로 
보고되었다[8]. 또한 음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동료, 보호자 등 대인관계 요인은 치료사의 소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발달재활치료사와 관련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치료사의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회의감 등을 주제로 하였다
[8-13]. 그 결과,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격려 등의 요인들이 치료사의 심리사회적 부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치료사가 업무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관 및 
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들이 기관 내에서 소진을 극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떠한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하다. 

미술치료는 20세기 초기부터 시작되어 심리학, 치료
교육, 정신의학, 재활 등의 영역에서 이론과 임상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4]. 국외 보건의료계에서는 임상진료지
침에서 미술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성인 주요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개발
하고 있다[15]. 심리·정신적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미술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를 감
소시켰으며, 조직몰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
[16-18].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이 집단미술치료
를 통해 심리사회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자 한다. 치료사의 심리사회적 건강이 치료사 자신 뿐 아
니라 치료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19],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
사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리지원에 미
술치료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

치료 참여 경험에 대하여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
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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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는 경험적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표본

의 크기보다는 표본 선택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Morse
와 Field[20]는 질적 연구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적절성’
과 ‘충분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적절성은 연구 질문에 
가장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였는
가를 의미하며, 충분함은 연구현상의 탐구가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과 충분함의 원리에 따라,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참
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이 500시간 이상인 치료사
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이 풍
부한 치료사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하여 성찰적 인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 경험이 없는 치료사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경험과 변화의 과
정을 충분히 탐색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에 소재한 장애아동발달재활
기관에 소속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치료사들에게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100% 참석한 
5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0
대 3명, 30대 2명이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은 5
년 미만이 2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명이었다. 참여
자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은 인지치료 3인, 미술치
료 1인, 언어치료 1인이었다. 

  
2.3 집단미술치료

본 연구에서 실시된 집단미술치료는 2018년 10월부
터 12월까지 장애아동발달재활기관의 프로그램실에서 
이루어졌다. 1주에 1회, 회당 90분씩, 총 8회기로 진행되
었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Liebmann[21]의 집단미술치
료 모델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회기는 분위기 환기를 돕
는 워밍업 단계, 본 활동 단계, 작품 완성 후 피드백단계
로 진행하였으며, 회기별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매체는 건식과 습식재료의 효과를 고려하여 회기별로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또한 개인작품 활동을 중심으로 하
되, 총 3번의 집단작품 활동을 넣어 집단치료의 치료효과
를 높이고자 하였다. 

Title Purpose Media

1 Create Nickname Introduce oneself,
Building rapport

crayon,
color pencil

2 Tree Drawing Self-exploration crayon,
color pencil

3 Group Doodle Communication,
group cohesion 

black ink,
paper

4 Resilience Self-expression,
Integration

crayon,
color pencil

5 Exploring Color Sensory stimulation,
Self-understanding

wet color 
drawing

6 Group Mandala Communication,
group cohesion

mandala paper,
color pencil

7 Querencia Sensory stimulation,
Self-expression color clay

8 The Wish Lamp
Integration,

Strengthening 
group cohesion

paper lamp, 
tissue paper, 

glue, pen

Table 1. Group Art Therapy Sessions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종

결 후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미술치료 경험에 
대하여 심층 면담법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 시, 미술치
료 경험에 대한 회상을 돕기 위하여 동의를 얻어 촬영하
였던 사진들을 참고로 제시하였다. 

면담은 해당기관의 밝고 쾌적한 프로그램실을 선택하
여 치료시간이 겹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하였다. 1차 면담 시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또한 면담과정을 안내하고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 
동의를 받았다. 1회 면담시간은 60~90분으로 참여자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수집하는 충분성을 고려하여 인당 
2회~4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함으로써 참여자
들의 경험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집단미술치료 경험은 어떠셨나요? 2)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3) 집단미술치료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자는 녹음된 내용을 기록하고, 참여자의 진술에서 
모호한 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충 질
문을 하였다. 또한 추가면담 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
는 포화시점에는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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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heme Clusters  Theme 

Purification of 
emotions

Distance from inner conflict 
Psychological conflict is repeatedly revealed in the artwork

Clearly looking at uncomfortable things

Resolving negative emotions
Relieve stress

Reduced exhaustion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
A relaxed mind

New attempts and challenges

New discovery

Enlightenment about myself
Recognition of my strengths and weaknesses

Focus on my thoughts and feelings

Harmony with colleagues
Understanding each other's differences through group artwork

Experience harmony with colleagues

Encouragement and 
comfort

Self-encouragement
Encouraging myself

Thanks for daily life

Empathy and comfort
Emotional empathy

Recognize the universality of the problem

Close relationship

Fellowship

Prejudice disappears

Match rather than check

Belonging

Cooperation between 
treatment areas

Increased understanding between treatment areas

Active co-work

Table 2.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Experience of Group Art Therapy

실시 전 연구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
으며, 연구 참여 중간에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모든 참여
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하였고, 동의된 내용에 따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시 사진촬영, 심층 면담 시 
녹음이 진행되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문서 및 녹
음파일은 개인 신원에 대한 사항을 모두 기호처리하고, 
연구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걸고 보관하여 외부인의 접근
을 제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3년간 보
관되며, 해당 기간 후 기록물이나 인쇄물은 분쇄기로 파
쇄한 후 폐기하고 전자파일의 경우 복구 및 재생되지 않
도록 관리함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2.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Colaizzi[22]가 제시한 현

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5명의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
다. 둘째,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의 현상과 관련
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하며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살펴보
며 중복되는 표현을 일반적인 언어로 재 진술하였다. 넷
째, 참여자들의 일반적 언어로 형태화 한 내용들을 공통

된 맥락에 따라 주제묶음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다시 범
주화 하였다. 다섯째, 분석된 자료를 명확한 진술로 최종 
기술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단위와 주제묶음, 
범주들은 원 자료와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의 의미가 제
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결과 자료를 참여자와 직접 공유하여 확인하였다.

2.7 연구의 엄정성
본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

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
성, 중립성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적 가치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판단중지와 
환원을 통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1명에게 분석 내
용을 보여주고 참여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거나 누락
된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기술한 내용이 참
여자의 언어를 왜곡하지 않고 표현되었는지 확인을 거쳤
다. 둘째, 적용성에 대하여 본 연구 결과가 얼마나 일반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
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면담을 종결하고 연구 참
여자 외 다른 치료사 1명에게 연구결과를 읽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치료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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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은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심층 면
담의 녹음, 필사와 현장 메모 등을 이용하였으며, 면담 종
료 후 녹취내용은 최대한 빠르게  필사함으로써 자료 누
락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2달간 
사례회의를 통해 치료사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유
의미한 발견을 나누고 의미 있는 진술 단위에 대한 의견
을 공유하였다. 그 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고 발달재활서
비스 관련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치료사 1인에게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받은 후, 연구자간 논의와 합의
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연구자가 모든 
편견에서 해방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중립성 유지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의 업무
환경 및 치료영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의 집단
미술치료 경험은 19개의 하위주제와 9개의 주제묶음, 4
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2 참고). 4개의 범주는 
‘감정의 정화’, ‘새로운 발견’, ‘격려와 위로’, ‘긴밀한 관계 
맺음’ 이다.

3.1 감정의 정화
이 범주에는 ‘내적 갈등과 거리두기’, ‘부정적 감정 해

소’, ‘심리적 여유’의 3가지 주제묶음이 포함되었다. 본 연
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일반적으로 장
애아동 재활치료 후 부모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무로 
인한 고충 외에도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도 하였다.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료사들은 장애학생 치
료과정에 대한 고충, 장애학생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
는 어려움 및 개인의 삶 안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요
소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3.1.1 내적 갈등과 거리두기
이 주제묶음은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작품에 반복

적으로 드러남’, ‘불편한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봄’ 의 주
제로 구성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미술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다양한 심
리적 어려움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저는 되게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품에
서는 제가 계속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작품을 
완성하고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에 꼭 그게 드
러나더라고요. 할(작품을 만들) 때는 아무 것도 모르는
데.”(참여자 1)
“이 작품을 할 시기에 일적으로 부담이 엄청 많았어요.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한 건 아닌데, 막상 
하고 보니 파도가 휘몰아치는 이미지를 골랐죠. 이 때가 
갑자기 수업 양이 많아지고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였는데... 그래서 그 부담감이 이렇게 파도로...”(참여자 
3)
“클레이로 (작업)할 때 지금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
는 걸 생각해보게 돼서 좋았어요... 제 안에 제가 불편해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불편해하고 있구나.”(참여자 5)

3.1.2 부정적 감정 해소
이 주제묶음은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발견되었

다. ‘스트레스 해소’, ‘업무로 인한 소진이 줄어듦’ 으로 구
성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고, 집단미술치료 과정
에서 몰입을 통해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보고하였다.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시작
하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면서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나는 것을 그냥 만지고 느끼고 보고 하니
까... 그냥 이 시간에 딴 생각 안하고 집중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참여자 1)
“제가 맡은 아이 중에 문제행동이 심한 아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 아이를 다독
거려주면서 더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걸(미술
치료) 하고 나서는 그렇게 힘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미
술 하고 난 다음에는 수업도 더 잘 되는 것 같고...”(참여
자 5)

3.1.3 긍정적 심리 변화
발달장애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 종결 

이후 이전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치료사들은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긴장감을 낮추었으며, 치료사 개인 뿐 아니라 치
료사 주변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 주제묶음은 ‘여유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302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을 쭉 보니까, 진짜 요즘 좀 더 
편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
고 더 힘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체감하진 
못했거든요.“(참여자 2)
“힘들어서 남자친구를 대할 때 울상이 되고 말을 해도 
뭔가 가시가 돋칠 것 같았어요, 이걸 시작했던 시기가...
이 관계도 그냥 안 되겠다 싶기도 했고. 근데 미술 할 
때 보면, 제가 힘든 데도 그 안에서 좋은 걸 찾고 있더라
고요. 요새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 그대로 보려
고 하나보다 싶어요. 저도 신기해요.” (참여자 5)
“미술을 하면서 새로운 자극에 대해 불안하기도 했지만, 
또 겁내지 않고 해볼 때 ‘이것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고는 관심만 갖고서 해
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진짜 시작해봤어요. 도
마도 직접 만들고 싶었는데, 혼자 가서 만들어 보기도 
했고...”(참여자1)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았어요. 최근 태블릿을 장만했는
데 주변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물도 해주고요... 미술치료가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잖아
요,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걸 또 찾은 것 같아요.”(참여
자 4) 
 

3.2 새로운 발견
이 범주는 집단미술치료에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

해 얻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개인작품
을 만들 때와 집단작품을 만들 때로 나뉘며, ‘나에 대한 
깨달음’, ‘동료와의 조화’의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치
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과 느낌을 새롭게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3.2.1 나에 대한 깨달음
이 주제묶음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재인식’, ‘나의 생

각과 감정에 집중’의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치료사
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과 못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의식하지 않았던 자
신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다.

“제가 굵은 나무를 그렸었는데, 힘이 있어 보였어요. 다
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주셨고... 뭔가 뚫고 나온다는 
느낌이었는데, 제 안에서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는 에너
지랄까...그런 게 느껴졌어요.”(참여자 5) 
“습식화를 하면서는 의도하지 않은 대로 표현될 때 불안

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제시된 주제에 맞춰서 했
을 때는 주저 없이 했었는데, 이렇게 틀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독립해서 지낸지 6년째인데, 
경제적인 의무감도 상당히 크고,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
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
면 불안하고...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되게 불안한 사람이구
나, 생각했죠.”(참여자 1)
“제가 직접 색을 칠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
는구나, 이건 진짜 싫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생각만 했을 때랑 다르게 이렇게 칠해보니까 오히려 확
인이 되어서...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좋았어요. 저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잡게 되
는 것 같아서.”(참여자 3)
“저를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
게 쓰는 에너지가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하는 일도 그
렇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 스스로를 생각해보
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4)

3.2.2 동료와의 조화
이 주제묶음은 ‘집단 작업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

해’, ‘동료와 어우러짐을 경험’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치료
사들은 집단 공동 작업에 참여하면서, 동료치료사들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조화롭게 어울림을 경험하게 되었다.

“만다라 안에 우리 모두의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집단원)을 하나씩 생각
해보게 되고.”(참여자 1)
“이 날은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나서도 서로 계속 이
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우리의 작품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특수교육 배울 때도, 
‘우리 (장애)아이들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그리
고 어떻게 어울려야 할까.’ 를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
렇게 다른 것도 조화롭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느
낌이 들었어요.”(참여자 3)
“서로 각자의 색으로 칠했는데 어울리는 것도 신기하고, 
이 시간 자체가 다른 회기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웃음소
리까지가 한 작품 같아요.”(참여자 4)

3.3 격려와 위로
이 범주는 ‘자기 격려’, ‘공감과 위로’의 주제묶음으로 

구성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집단미술
치료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 격려의 모습
을 보였고, 집단 안에서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위로 
받았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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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자기 격려
이 주제묶음은 ‘열심히 살아온 나를 격려’,‘ 일상에 대

한 고마움’ 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치료사들은 자신의 과
거 경험들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프로그램 할 때는 선생님들(참여자들)께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더 가까워지면서 제가 어려워하는 것
도 들어주고... 근데 마지막에는 저한테 고맙다는 생각
이 들더라고요. 힘든 일 잘 지나왔다, 나도 잘 했구나. 
수고했다.”(참여자 1)
“작품을 보면서 위로 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떠오
른 기억들 속에서 일상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스스로 다독거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참여자 4)

3.3.2 공감과 위로
이 주제묶음은 ‘정서적 공감’, ‘문제의 보편성 확인’ 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치료사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들을 
집단 안에서 공유하며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하며 위로받기도 
하였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낼 때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
을까, 혼자 오버하는 것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근데 선
생님들(참여자들)의 반응이 제가 두려워하는 반응들이 
아니었어요. 00선생님(참여자)도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해서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3)
“서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그것과 비슷한 경험
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 때의 제 기억도 떠오
르고 그 감정이 이해가 가면서... 나도 이런 때가 있었
지, 나도 그 때 되게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울컥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
면서 나도 여기까지 잘 성장해 왔구나...”(참여자2)

3.4 긴밀한 관계 맺음
이 범주는 ‘동료애’, ‘치료영역 간 협력’의 주제묶음으

로 구성되었다. 집단미술치료에 함께 참여한 치료사들은 
서로간의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관계의 
변화는 치료영역 간의 어려움을 주고받으며 협력을 공고
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3.4.1 동료애
이 주제묶음은 ‘선입견이 사라짐’, ‘견제보다 어울림’, 

‘소속감’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집단미술치료 참여 
이후 치료사들은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있는 그
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견제하기 보다는 함
께 돕는 태도로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긴밀한 동료관계
는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들(참여자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
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구나.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나, 하기도  하고.”(참여자2)
“선생님들(참여자들)과의 관계도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
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먼저 누구에게 다가가는 성향이 
아닌데, 이걸 하면서는 사적으로 밥 먹는 자리도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관계가 두터워진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참여자 3)
“다른 기관에서는 사실 치료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
요. 일단 나이 차이도 컸고,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견제하
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마음을 열기가 어렵더라
고요. 서로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프로그램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긴장되
었어요. 일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제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
행히 이걸 하면서 여기는 내가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표
현해도 되는구나, 다른 분들도 비슷하구나, 안심이 됐어
요.”(참여자 5)  

3.4.2 치료영역 간 협력
이 주제묶음은 ‘치료영역 간 이해도 높아짐’, ‘적극적인 

코웍’ 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
사들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영역에서
만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여 전체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
이기 쉽지 않다.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 과정을 통해 
간학문적 치료접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더욱 긴
밀해진 관계 안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코웍의 
형식으로 치료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미술이라는 영역 자체를 다시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주로 포커
스를 맞추는 치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서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코
웍을 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전문성을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참여자 4)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면서, 치료사들끼리 일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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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목표로 (인
지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런 목표로 진행하
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걸 함께 가보자 하면서 이야기
를 하게 되고요... 각자 치료에서 보는 (장애학생들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참여자 5)

4.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미술치료 경험은 ‘감정의 정화’, ‘새로운 발견’, ‘격려
와 위로’, ‘긴밀한 관계 맺음’으로 확인되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업무 부담감이나 치
료적 관계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치료의 더딘 진전, 치료 능력 부족, 보호자와의 갈등, 직
장 내 인간관계가 치료사들이 직장생활에 회의를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연구 결과[8]와 맥을 같이 한다. 치료사
들은 직업특성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도록 훈련 받으며, 
자신의 욕구는 우선순위에 밀려 자칫 소진이나 치료사의 
내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23]. 

치료사들은 자신의 심리적 소진을 미숙함, 무능감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12], 인식을 하더라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결과적으로는 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근
무 환경에서도 치료사의 임금체계는 임시직, 시급제이고, 
서비스 수요의 빈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일의 연속
성을 보장 받기 어렵기 때문에[24], 치료사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치료사는 스트레스 회복을 위해 주로 주변인들과 대화
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식, 회
피의 순이었다[8]. 그밖에 학술활동 및 워크샵 참여, 슈퍼
비전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진을 극복
하려는 경향도 보인다[5]. 그러나 스트레스를 회피한다는 
답변이 높은 순위에 있었다는 것과, 열악한 여건에서는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관차원의 보수교육이나 심리지원, 슈
퍼비전 제공 등의 실제적 개선이 요구된다. 

 미술작업을 위한 몰입 과정은 치료사들에게 감정의 
정화를 돕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었다. 미술치료는 상징적 언어를 통해 자신
의 내적 갈등을 작품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미술치료 
참여자는 자신의 갈등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며, 갈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마
치 거울을 보듯 앞에 두고 바라보는 것은 마치 스스로를 
안과 밖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25]. 거리를 
두고 작품에서 표현된 이미지를 보는 경험과, 그림에 대
한 해석 및 피드백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다[26]. 

미술은 기본적으로 시각을 매개로 감정에 영향을 주
며, 풍부한 색 경험은 생명의 에너지를 주거나, 차분히 가
라앉도록 심리적 균형을 제공한다[27]. 또한미술매체 활
동을 통해 집중하면서 긴장과 불안을 이완시키고, 안전한 
심리적 퇴행을 촉진한다[28]. 이러한 미술치료의 특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
리적 여유를 갖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과 조화됨을 의미하며, 잘 적응
한다는 것은 개인의 물리적·심리적·생리적 밸런스와 더
불어 창조를 향한 능동적인 노력을 뜻한다[29]. 치료사들
은 집단미술작업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극에 노
출되어 새로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심리적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며 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자
원을 찾는 것, 주저하기만 했던 새로운 일을 기꺼이 실행
해보는 것 등의 태도로 드러났다. 

집단미술치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생
각과 감정에 집중하도록 도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을 도울 뿐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집단원들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집단미술치료
에서 참여자들은 총 3번에 걸쳐 직접적으로 작품을 함께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짐의 희열을 느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는 집단미술작업이 집단 내 의사소통 만족도를 높이고 
집단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응집력이 증대되
었다는 연구결과[30]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 과정 
안에서 자신의 지난날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기 
격려의 모습을 보였다. 집단 내에서 어려움을 공유하는 
과정 안에서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과거를 자
연스럽게 떠올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고
마움을 표현하였다. 자기격려는 스스로를 격려함으로써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적 자원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내적통제 변인이다[31]. 
김태선과 이지연[32]은 집단미술치료에서 개인의 내적자
원이 촉진되고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변화하게 
되어, 성취에 대한 자부심, 유능감, 자기 신뢰감 등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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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격려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연구[5]에서는 
소진의 영향으로 자아탄력성이 낮아진 미술치료사에게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할 수 있는 동료의 지지 등 외재적 
동기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중
요성을 보고하였다. 공감을 통한 문제의 보편성은 자신의 
고민과 갈등, 생각과 감정들을 다른 이들도 비슷하게 겪
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보편성은 
가장 높은 순위의 치료적 요인으로 나타났다[26]. 

프로그램 초기, 참여자들은 업무의 부담감을 다른 치
료사와 공유하는 것이 자칫 자신의 능력이 저평가될 위
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각자가 경험
하는 다양한 고충을 작품 제작과 작품 설명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이는 자신이 가진 문제의 보
편성을 확인하며 집단 안에서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집단
원간의 지지를 경험하며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한 것이 
참여자의 긍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선행연
구[27]와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치료사들
이 집단 내 유대감을 높이고, 지지 관계를 형성한 것은 
동료 간 견제가 아니라 어울리고자 하는 태도로의 변화
를 촉진했으며,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재활기관에서는 다양한 치료적 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 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
고 있기 때문에 한 아동이 같은 기관에서 둘 이상의 치료
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치료사들은 동료치
료사들과 팀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의 제한으로 의견충돌
을 경험하기도 하며, 치료영역이 달라 섣불리 이야기를 
꺼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치료영역 간 협력이 치료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
려할 때, 발달재활기관에서는 보다 긴밀한 치료적 협력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협력적 관계에서의 지식의 
공유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다
양한 협력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타 분야 전문가
에 대한 열린 마음,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정서·
사회적 측면과, 본인의 전문영역과 상대방영역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었다[2].

집단미술치료 경험은 치료사들에게 타 영역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
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같은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조직 
몰입을 돕고, 긍정적 상호작용은 업무만족도를 높인다
[33].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종료 
이후 치료사들은 자발적으로 동일 케이스를 대상으로 코
웍의 치료지원을 하며 치료효과를 높이는 등 긍정적 변
화를 만들어 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은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요소를 마주하고,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통해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심리적자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업무 부담감을 
비롯한 어려움들에 대해 치료사들은 다른 영역의 치료사
들과 나눌 기회가 적었으나, 집단미술치료 과정에서 치료
사간 공감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업무
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치료사들은 영역 간 코웍
을 통해 치료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설 발달재활기관에서는 전체회의와 같
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치료영역간의 교류가 미비
하다. 발달재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증상이 경증
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고, 중복·복합 장애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보다 효과적인 치료지원을 위해서도 치료사
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소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의 개발이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집단
미술치료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치료사들의 심리지원 서비스 개발
에 적합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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